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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ether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teachers’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Methods: Two hundred nine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study and completed the surveys including 

work environment, stres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questionnaires. Hayes’s 
PROCESS macro was used to test the research models for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work environment with teacher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direct effect was tested using 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s. 

Results: The result confirmed that Stress served as a indirect mediator between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the moderating 
effect. 

Conclusion: Str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teachers’ work environment that increases 
stress should be enhanced to reduc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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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
letal Disorders, WMSDs)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
동 및 온도 등에 의해 목, 어깨, 허리, 팔과 다리의 신
경, 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Knight, 1997). 최근 새로운 산업구조와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 
5,921명 중, 27.7%의 비중을 차지하는 1,642명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로 보고되었다.

전통적으로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원인을 손
목의 꺾임과 비틀림(Kim, 2007),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는 동작(Ju 등, 1998) 또는 반복적인 작업 동작
(Paek, 2008)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을 주요 요인으로 꼽
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직업 
만족도, 직무 조건 만족도,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 
등과 정신적 요인도 중요하게 여겨진다(Han 등, 2003). 
특히, Fredrichsson 등(2002)은 물리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단일한 물리적 요인
보다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
다고 제언하였다.

물리적·정신적 부하 모두 요구는 직업군으로는 대표적
으로 교원 집단이 있다. 교원의 경우 업무의 형태상 사
무직 근로자로 분류되고 행정 관련 사무작업으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판서하는 등 작업 관련 근
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업무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학
생 훈육과 학급 관리, 학부모와의 관계 및 동료 교원들

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부하가 지속적으로 부가된
다. 교원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교원의 근골격계 불편증상 호소율은 36.8%
였고, 각 부위별 불편증상 호소 부위와 빈도는 목 60명
(26.0%), 어깨 70명(30.0%), 팔/팔꿈치 16명(6.9%), 손/
손가락 31명(13.4%), 허리 35명(15.2%), 다리/발 17명
(7.4%)으로 목과 어깨의 발생빈도가 높았다(Lee 등, 
2012). 

특히, Zamri 등(2017)은 중·고등 교원들의 사회 심리
적 문제와 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의 연구에서 교원들
은 허리 통증을 48%, 목 어깨 통증 60.10% 호소했고,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 높은 사회 심리적 직업 요구가 
근골격계 통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원
들이 수업 및 수업 외적인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
골격계 질환 발병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
다. 

이러한 교원 직무상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직업군임
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작업 관련 근
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
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교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
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Jung 등, 2012). 
이를 종합하면,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학생 지도나 수업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
다. 따라서,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요인을 규명하여 교원의 업무 효
율성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주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고등 교원의 물리적 수업·사
무와 같은 직무환경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Figure 12. Research Models.
A) Mediation Model
B) Modulation Model

WMS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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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중재 효과와 매개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한다. 매개효과는 예측변수가 준거 변수에 미
치는 제3의 변수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
절 효과는 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간 강도나 방향을 제3의 
조절변수에 의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Baron과 Kenny, 
1986). 즉, 직무환경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작
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을 증가시키는지, 또
는 직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
하였다. 이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교원들의 직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작업 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근골격계 치료의 중재에 있어 기
초자료 제시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1곳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23일까지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는 총 240부였으며 그중 224부가 회수되었고(93.3%) 설
문의 응답 내용이 불충실하여 자료 분석으로 이용할 수 
없는 5부는 제외한 219부가 최종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1) 근골격계 질환 척도
근골격계 질환 척도는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 기준을 사용하였
다. 이 기준은 상지관절 4가지 부위(목, 어깨, 팔/팔꿈치 
혹은 손/손목 부위)에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
거리는 느낌, 감각마비 또는 찌릿찌릿함 등의 증상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또
는 과거 1년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를 말한다. 이때, 증상의 발생은 현재의 직업과의 관련이 
있고 과거에 해당 부위의 사고나 급성 외상이 없어야 한
다. 이 척도는 총 상지관절 4가지 부위 각각에 6문항을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
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부위에 대해 증상의 유무, 신

체 부위에 따른 수, 지속기간, 통증 강도 및 치료경력 등
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2) 직무 스트레스 척도
교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다양한 작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정신 사회적 스트레스와 심혈
관계 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arasek(1979)가 
개발한 도구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4점)”까지 Likert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
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16이었다.

3) 직무환경 척도 
교원들의 직무환경은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물리적 

작업환경 인간공학적 특성인 작업 자세와 작업장의 물리
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Lee(1997)가 개발한 도구를 교
원에 적합하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원은 
수업 시 교실에서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따른 수업환
경과 교무실에서의 다양한 학교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사무환경으로 구분된다. 수업 시 교원의 여러 수업 자세
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척도
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수
업 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교원의 물리적 작업환경이 작업 관련 근골
격계 질환 유병률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SPSS 
26.0과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 4.1을 사용
하여 각각 분석하였다(Hayes, 2017). 각 척도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의 내적 신뢰도 계
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에 대한 기출 통계치를 간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의 검증
하기 위해 SPSS Macro 모델 1과 4 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 1에서 Bootstrapping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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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
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조절 효과는 모델 1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중심화를 적용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전체 대상자 219명 중 남자는 99명(45.2%), 여자는 
120명(54.8%)이었다. 연령은 20대가 13명(5.9%), 30대
가 67명(30.6%), 40대가 가장 많은 80명(36.5%), 50대 
이상은 59명(26.9%)이었다. 직무 학교의 형태는 중학교 
교원이 63명(28.8%), 고등학교 교원이 156명(77.2%)이
었다. 교원경력은 10년 이상이 144명(65.8%)로 가장 많
았고, 1년 이상 10년 미만 65명(29.6%), 1년 미만 10명
(4.6%)순이었다. 전체 교원 중 161명(73.5%)는 4시간 이
상 10시간 미만으로 직무한다고 답했으며 58명(26.5%)
는 10시간 이상 직무한다고 답했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
률은 직무 스트레스(r=.180, p<.01)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직무환경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78, p<.01).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
병률이 높고, 직무환경의 신체적 부담이 낮을수록 작업 관
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1 2 3

WMSDs 1 .180** -.178**

Stress .180** 1 -.212**

Work 
Environment -.178** -.212** 1

M(SD) .85(.87) 2.60(.50)
**p<.001, WMS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rrelation results between variables (N=219)

3.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환경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직무환경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간 직무 스트레스의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우선 직무환경이 WMSDs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직무환경이 WMSDs 유병률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210, p<.05). 또한,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유병율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환경에서 근골
격계 유병률 간 총 효과는 B=-.268(p<.05)이었으나, 매개
변수인 스트레스가 투입되면서 직무환경에서 근골격계 유
병률 간 경로의 직접 효과가 B=-.210(p<.05)로 감소하였
고, 이 직접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스트레스
의 부분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20,000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
고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효과의 
크기는 -.059이었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교원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이는 직무환경이 좋지 않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9)
Category N % 
Sex

Male 99 45.2
Female 120 54.8

Age(yrs)
21~30 13 5.9
31~40 67 30.6
41~50 80 35.5
+50 59 26.9

School level
Middle 63 28.8
High 156 77.2

Teaching experience(yrs)
>1 10 4.6
1~10 65 29.6
+10 144 65.8

Working hour
4~10 161 73.5
+10 5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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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고 이는 높은 근골격계 질
환 유병률을 예측한다는 것을 나타낸다(Figure 2).

Figure 2. Mediation model results
*p<.05, WMS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3. 교원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
환경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직무환경과 직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 관계에서 스트
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환경
(B=-.268, p<.05)과 직무 스트레스(B=-.268, p<.05)의 조
건부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직무환경과 직업 관련 근골
격계 유병률 간 관계에서 직무환경과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스트레스가 환경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의 관계
를 조절하는 않는 것을 나타낸다. 

Route Effect Boot SE
Boot

LLCI ULCI
Indirect 
effect -.059 .044 -.164 -.001

SE: Standard error, LLCL:　 Low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for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4.
The bootstrap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Ⅳ. 고 찰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직무환경 간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결과, 직무환경과 직무 스트
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
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직무환
경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에 미치는 직접 효과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통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환경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관계
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우선, 교원들의 물리적 직무환경이 작업 관련 근골격
계 유병률에 대한 직접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직무
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
계 유병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교원들의 직무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장기간 서서 
칠판에 판서하고 이때 팔을 어깨 이상 높이로 올리는 동
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 움직임의 특성을 보인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서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리 통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깨 이상 높이로 팔을 반
복적으로 올리는 직업군에서 어깨 통증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Lee 등, 2012; Yue 등, 2012)

구체적으로,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판서
를 할 경우, 시선은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되고, 척주는 과
다폄(hyperextension)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목뼈와 허
리뼈의 앞굽음(lordosis)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등뼈의 
뒤굽음(kyphosis)은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지속할수록 척추와 척추 주변의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지

IV DV B SE t F  

Work
Environment WMSDs -.268 .106 -2.525* 2.798 .038

Work
Environment Stress -.209 .060 -3.460* 4.927 .064

Work
Environment WMSDs

-.210 .108 -1.942*

3.531 .062
Stress .280 .119 2.357*

*p<.05, IV: Independent variable, SE: Standard error, 
DV: Dependent variable, WMSD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place environment and W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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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Ohnmeiss 등, 1997). 
또한, 정상 자세에서의 척추의 만곡은 몸통 뼈대에 대

한 내구성과 탄력성을 제공하며, 교대로 형성된 척주 만
곡들은 활(arch)처럼 작용한다(Wetzel 등. 2003). 하지
만 교원의 업무상 신체 부담으로 인한 과신장이 발생되
면 척추에 대한 압박력이 증가하고 압박력의 일부는 각 
만족의 볼록면에 위치한 결합조직 및 근육의 신장으로 
전단력이 발생 될 수 있다(Skrzpiec 등, 2007). 

이와 일치하게, Lee 등(2017)의 연구에서 직무 시간 
절반 이상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계속 서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반복 동작
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자각 호소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따라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
는 정적인 상황에서의 근육들은 장기간 수축하도록 하는
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신체 정렬과 긴장으로 허리와 목
에 통증과 같은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
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부수적인 행정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데, 이때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책·걸상
과 또는 컴퓨터의 높낮이로 인해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업무
는 작업자의 근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Kim 
등, 2002). 

이와 관련하여, 앉은 자세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Passier와 Mcphail, 2011) 또는 머리, 상체 무게를 지
탱하는 자세(Rozenfeld 등, 2010)에서 작업 관련성 부상
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교원들은 행정업무 
수행 중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으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
은 근골격계 질환 유발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직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 간 상호작용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직무환경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
의 직업 특성인 높은 직무 지식과 학생, 학부모 및 동료 
교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외
에도 직무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작업 관련 근골
격계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질이 좋지 않은 직무환경에서 직무 하
는 근로자들은 낮은 직무 만족도, 무기력감 및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Markey 등, 2015), 이는 
직무환경으로 인해 유발되는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 고통
이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직무환경으로 인한 교원들의 정신적 스트레
스가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이는 기존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통증
의 원인이 단순히 물리적 요인 또는 정신적 요인에 의해 
기인한다는 관점을 벗어나 이 요인들 간 서로 상호 복합
적인 관계가 작업 관련 근골격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직무환경이 교원들의 어떤 정신
적 또는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규명하지 못하였
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한계점을 극복하여 교원들
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유병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구체
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적 작업환경과 작업 관련 근골격계 증
상 유병률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알아보고
자 매개모형과 중재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매개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직무환경이 작업 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교원들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에 있어 단순히 직무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
인뿐만 아니라 직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요
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임상 
현장에서 교원의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있어 직무환경
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여 중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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